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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국문요약>

본 연구는 부-모 및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해 알

아보기 위해 초․중학생 217명과 그 학생들의 부모 434명(부

217명, 모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자녀가 지각

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 하위변인 중 불

안 요소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공격요소와 상관이 높았다. 또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 일치에 따른 자녀의 문제

행동 차이검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개방형 의사소통으

로 일치한 경우가 자녀의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다. 부모가 지각

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 유형에 따

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부모교육, 문제행동,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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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청소년 범죄와 비행은 계속 증가

하는 추세로 이미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었다.

또한 갈수록 그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성인과 유사한 정

도의 흉포화․전문화 경향을 보이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가 2006년 4월∼7월 전국의

초·중·고교생과 비행청소년 등 2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들은 성적이 올랐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답

한 반면(35.85%) 비행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사이가 좋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다(26.9%). 또한 가족 간 평균 대화 시간은 비행청

소년의 17.9%가 ‘대화가 전혀 없다’고 답해 일반학생 4.7%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일반 청소년에 비해

비행 청소년은 부모와 가정의 지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와 가정과 관련된 변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

장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에게 가장 큰 영

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까지 부모 자녀간의

대화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대체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부모 자녀간의 의사

소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고상미(2000)의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

의 스트레스 및 문제 행동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

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아

동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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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권미숙(200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

지 못하고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더 많은 문제행

동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 자녀 간 대화시간이 많고, 대화의 화제

가 다양하며 화제가 서로 일치하고 의견충돌이 적을수록 문제행동

이 적게 나타났다(정명희, 1988). 부모와 자녀 간의 개방적인 의사

소통은 자녀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며(김양숙, 1995) 부모-자녀

간의 대화가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문제행동과 비행이 적게 나타났

다(김오남, 1994). Alexander(1973)는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명확하

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서로의 강화 능력이 부족하고 쌍방

적인 대화가 아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대화

의 주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족은 지지적

인 의사소통보다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가족구성

원들 사이의 혼동된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가져온다고 하

였다.

이처럼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

펴보면 대부분이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자녀의 정서, 인지,

문제행동, 사회적응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본 것이 주를 이룬

다. 그러나 단순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연구에 비해, 아버지

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나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

사소통 유형과 부모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에 관한 연

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사소통 유형 일치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드나 부모의 양

육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부모의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생

각해 볼 때 부와 모의 양육태도 일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부와

모,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

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Coe(1972)에 의하면 가정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모순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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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실제에 있어서 부모간의 불일치라 하면서 부모의 행동이 불일치

하면 할수록 자녀는 더 많은 갈등과 좌절, 욕구불만, 사회적 부적

응으로 고통 받기 쉽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McCord(1961)등은 부모의 불일치가 온정의 결핍보다도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며 부모 사이의 불일치와 범죄율이 높은

상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Baumrind(1991)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거나 자녀를 지나치게 거칠게 다루는 부모, 자

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부모, 자녀의 공격적인 행

동들에 대해 무관심한 부모의 자녀들은 비행에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밝힌바 있다. Lindsey와 Mize(2001)는 부모의 양

육행동 중 자녀를 통제하는데 있어서의 유사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Hart, DeWolf, Wozniak와 Burts(1992)는 부모 간 훈육태

도 일치여부에 따라 유아의 놀이행동과 또래지위에 차이가 나타나

며 훈육태도가 일치할수록 유아의 놀이행동이 긍정적이고 또래관

계에게 더 긍정적으로 수용된다고 하였다(배문주, 2005 재인용). 최

경숙(1990)은 양육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 부모에게 양육된

자녀들은 성격발달과 사회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그

외의 많은 연구들이 부와 모의 양육태도 일치가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의 양육태도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

준다(김미진, 1997; 임은실, 2003; 이강옥, 1994; 최미향, 2003). 이처

럼 부부간에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일치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합의점이 높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며 자녀를 대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일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부모의 일치되는 자녀양육의 가치관은 자녀로 하여금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가 스스로에 대해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가 지각

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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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식이나 자신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 대화유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지

각하는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는 부모와 자녀가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공동이해를 도모할 수 있

다. 이러한 대화유형 지각의 일치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 공감대

를 형성하여 한층 높은 수준의 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단순한 의사소통 유형 뿐 아니라 부-모의 의사소통 유

형 일치,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

통 유형 일치도 자녀에게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부모 자

녀간 의사소통 연구가 단순히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의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해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에 임

하는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대

화를 높여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이끌고, 민감한 시기에 직면해 있

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줄일 수 있는 부모교육의 기초

자료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의 자

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관련이 있는가?

둘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은 청소년의 문

제행동과 관련이 있는가?

셋째,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

통 일치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은 관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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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 되는 현실을 반

영하여 청소년 초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5학년과 한창 청소년

기에 접어든 중학교 2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과 

대전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총 310명의 남녀 학

생과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응

답과 부모의 의사소통을 동시에 검사하지 않은 93부를 제외하고 

총 217명(남학생 115명, 여학생 102명)의 학생과 그들의 부모 

434명(부 217명, 모 217명)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학생N=217, 부모N=434)

2. 측정도구

1)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Barns와 Olson(1982)

이 제작한 부모-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국내에

서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부모를 위한 자녀

요인 남자(%) 여자(%) 전체(%) 부 모 전체

초5 80(69.6) 64(62.7) 144(66.4) 144 144 288

중2 35(30.4) 38(37.3) 73(33.6) 73 73 146

합계 115 102 217 217 217 434



322『인문사회과학연구』제22집   

와의 의사소통, 자녀를 위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open communication) 유형과 문제

형 의사소통(problematic communication) 유형의 각각 10문항을 

포함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식 5점 범위에서 반응

하게 되어있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이며, 

문제형 의사소통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의사교

환을 주저하고,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소

통이다. 문제형 의사소통의 형태로는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

지, 부정적인 발언이나 비판, 이중구속(double-bind)1)메시지 및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 등이 있다. 

<표 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문항예시

요 인 문 항 예 시

자녀
와의 
대화

개방형
의사소통

�나는 마음 놓고 내 아이에게 애정을 표시한다.
�나는 내 아이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의논을 잘 한다.

문제형
의사소통

�내 아이가 나에게 하는 말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못하도록 
한다.

부모
와의 
대화

개방형
의사소통

�아버지(어머니)는 내 말을 늘 귀담아 들어준다.
�나는 내 느낌을 아버지(어머니)께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문제형
의사소통

�아버지(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땐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
�나는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아버지(어머니)께 그대로 말씀
드릴 수 없다.

1) 부모-자녀 간 이중구속(double-bind)메시지는 빈번히 사용되는 문제

형 의사소통방식으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매일 늦게 들어오는 자녀에게 

어머니는 화가나서 “당장 나가라. 너 같은 것 키우지 않겠다”고 호통을 친

다. 이때 만약 자녀가 바깥으로 나가면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반항한

다”고 야단치고, 나가지 않으면 “엄마 말이 말 같지도 않느냐?”라고 야단을 

친다. 자녀가 “나가란 소리냐, 나가지 말라는 소리냐”라고 되물으면 어른말

에 대꾸한다고 화를 낸다(유순덕,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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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척도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설문지의 문항

예시는 위와 같다. 연구에 사용한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의 

하위척도별 문항수와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 신뢰도

<표 3>에 의하면 아버지와 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의 신뢰도 

계수 α=.887이고,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의 신뢰도 계수 

α=.877이었다. 부모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 신뢰도 

계수는 .756 ~ .884의 범위 내에 있으며 전체적인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α=.93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 청소년의 문제행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

척도(CBCL)를 한미현(1996)이 타당도를 검증한 것을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문제행동척도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주로 보이는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5개 영

역의 하위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총 문항수는 40문항으로 4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이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

에서 벗어난 부적응적 행동으로,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 α

부 모

개방형

의사소통
10

1, 3, 5, 7, 9, 11, 13, 15, 17, 

19
.884 .830

문제형

의사소통
10

2, 4, 6, 8, 10, 12, 14, 16, 18, 

20
.855 .756

.887 .877

전체 20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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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행동, 미성숙 행동 등 다음과 같은 5개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한미현, 1996).

과잉행동은 주의가 산만하거나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하고 부산

하여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이, 보통 수준 이상의 과도

한 활동이나 행동특성을 의미한다. 불안 행동은 너무 조바심을 내

거나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이 예민하여 감정이나 기분이 자주 바

뀌는 등의 불안정한 행동을 나타내고 위축 행동은 자신감이 부족

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등의 사회적으로 움츠려 드는 행동이다. 공격 행

동은 남을 잘 때리거나 동․식물을 거칠게 다루고 물건을 부수는 등

의 파괴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의미하고 미성숙 행동은 자기보다 

어린아이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어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나이에 비해 어린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5가지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다

음과 같다.

<표 4> 문제행동 검사 신뢰도 

  

청소년의 문제행동 검사 하위요인의 신뢰도계수 α= .670 ~ 

.843의 범위에 있었다. 문제행동 검사 전체의 신뢰도계수 α= .911

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과잉행동 8 1~8 .707

불안행동 8 9~16 .843

위축행동 8 17~24 .743

공격행동 8 25~32 .789

미성숙행동 8 33~40 .670

전체 40 1~40 .911



부-모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325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8년 5월 19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해당 학교 교

사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하여 설명

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루어졌다.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한 질문지 응답은 약 40분정도가 소요되었고 부모를 대상

으로 한 설문지는 연구에 대한 안내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모님께 

보내서 작성하게 하고 학생들을 통해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들 

중에서 불성실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대상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변인별 신뢰도를 구하고 기초통계치로 빈도분석 

실시하였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했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와 자

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1)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상관관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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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하위변

인에 관한 상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문제행동 

하위변인의 상관관계

** p＜ 0.01 

먼저 문제행동 전체를 보면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자

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었다(r=.61).  자녀의 문

제행동의 하위변인인 과잉(r=43). 불만(r=.52), 위축(r=.46), 공

격(r=.45), 미성숙(r=.49)과도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모

두 아버지의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문제행동 

전체와 가장 부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

이었다(r=-.40).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과 가장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은 불안이며 아버지

의 문제형의사소통과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문제행동 하위변인 

또한 불안이었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개방형의사소통과 가장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 자녀의 문제행동 하위변인은 공격이었고, 어

머니의 문제형의사소통과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자녀의 문제행

동 하위변인 또한 공격이었다.

이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의 하위변인 중 불안요소와 관련이 

구  분 과잉 불안 위축 공격 미성숙
문제행동 

전체

父 개방형 

의사소통
-.20** -.37** -.33** -.32** -.29** -.40**

父 문제형 

의사소통
.43** .52** .46** .45** .49** .61**

母 개방형 

의사소통
   -.11 -.22** -.27** -.36** -.21** -.31**

母 문제형 

의사소통
.39** .41** .39** .45** .4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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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것은 아버지와의 대화이며 공격행동과 상관이 높은 것은 어

머니의 의사소통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머니

보다 아버지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문제행동이 

늘어남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

동을 많이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이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

동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을 점수의 분

포를 이용하여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로 구분하였다. 상, 

중, 하의 세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차이검증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

은 F=34.1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F=24.29로 p

＜.001의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자녀가 

요인 수준 평균(표준편차) F p
Duncan

A B C

子지각父

의사소통

상 73.71(13.68) 34.11 .000 ○

중 78.95(14.56) ○

하 93.40(15.77) ○

합계 81.67(16.76)

子지각母

의사소통

상 74.79(16.51) 24.29 .000 ○

중 78.97(13.26) ○

하 91.61(15.36) ○

합계 81.66(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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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은 Scheffe보다는 민감한 

Duncan을 적용한 결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은 상, 중, 

하 집단 모두 자녀의 문제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상, 중 집단은 문제행동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하 집단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2.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

우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 유형을 아버지와 어

머니 모두 개방형인 개방형일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문제형인 

문제형일치의 2가지 일치형과 아버지는 개방형이고 어머니는 문제

형인 父개방 母문제형, 아버지는 문제형이고 어머니는 개방형인 父

문제 母개방형의 2가지 불일치형으로 구분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 일치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

음과 같다.

<표 7>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응답자 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은 개방형일치가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고 문제형 일치는 9.7%로 나타났다. 아버지는 개

방형이고 어머니는 문제형인 유형은 5.1%이며 아버지 문제형 어

머니 개방형인 유형은 8.3%이었다.

남자(%) 여자(%) 합계(%)

개방형일치 88(76.5) 79(77.5) 167(77.0)

문제형일치 11(9.6) 10(9.8) 21(9.7)

父개방母문제 6(5.2) 5(4.9) 11(5.1)

父문제母개방 10(8.7) 8(7.8)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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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의사소통 일치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은 F=21.165로 p＜.001의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사후검증으로 Duncan을 선택한 결과 부모가 모두 개방형의사소

통으로 일치한 집단이 문제형 일치나 의사소통 불일치 집단과 차

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개방형의사소통 유형으로 

일치한 경우가 자녀의 문제행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의 관계

1) 학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

학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아버지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이 모두 

개방형인 개방형일치, 아버지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이 모두 문제형인 문제형일치의 2가지 일치형과 아버지는 

개방형으로 지각하고 자녀는 문제형으로 지각하는 父개방子문제, 

부모 일치유형 평균(표준편차) N F p
Duncan

A B

개방형일치 77.34(14.11) 167 21.165 .000 ○

문제형일치 97.29(16.36) 21 ○

父개방母문제 90.91(16.46) 11 ○

父문제母개방 97.89(18.15) 18 ○

합계 81.66(16.75)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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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문제형으로 지각하고 자녀는 개방형으로 지각하는 父문

제子개방의 2가지 불일치형으로 구분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서 살펴보았다.

<표 9> 학년에 따른 父-子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의 차이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의 의

사소통 일치 유형에 따른 차이는 χ2=10.232로 p＜.05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간 개방형 일치는 초5학년의 경우 

82.6%, 중2의 경우 67.1%로 초등학생의 개방형 일치 유형이 높았

다. 문제형 일치는 초5의 경우 1.4%, 중2는 4.1%로 중학생이 초

등학생보다 아버지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 문제형으로 일치하는 경

우가 높았다. 아버지는 개방형으로 지각하고 자녀는 문제형으로 인

식하는 父개방 子문제형의 불일치 유형은 초5가 14.6%, 중2가 

20.5%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의사소통을 문제형으로 인식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을 개방형으로 인식하는 父문제 子개방

형의 불일치유형은 초5 1.4%, 중2 8.2%이었다. 따라서 초등학생

보다 중학생이 아버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가 지각하

는 의사소통 유형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학년에 따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일치유형도 아버지와 같은 

방법으로 개방형일치, 문제형일치, 母개방子문제, 母문제子개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이검증을 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父子

일치유형
초5 중2 전체 χ2 p

개방형일치 119(82.6) 49(67.1) 168(77.4) 10.232 .017

문제형일치 2(1.4) 3(4.1) 5(2.3)

父개방 子문제 21(14.6) 15(20.5) 36(16.6)

父문제 子개방 2(1.4) 6(8.2)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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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년에 따른 母-子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의 차이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

녀가 지각한 의사소통의 일치유형은 학년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2)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 유형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의 

차이

<표 11>에 따르면  아버지의 경우 남학생은 80%가 개방형 

일치유형을 보였고 여학생은 74.5%가 개방형 일치를 보였다. 어머

니의 경우는 남학생이 81.7%, 여학생이 84.3%의 개방형 일치를 

母子

일치유형
초5 중2 전체 χ2 p

개방형일치 121(84.0) 59(80.8) 180(82.9) 3.073 .380

문제형일치 3(2.1) 0(0) 3(1.4)

母개방 子문제 15(10.4) 12(16.4) 27(12.4)

母문제 子개방 5(3.5) 2(2.7) 7(3.2)

남자 여자 전체 χ2 p

父子

일치

유형

개방형일치 92(80.0) 76(74.5) 168(77.4) 5.007 .171

문제형일치 1(0.9) 4(3.9) 5(2.3)

父개방 子문제 20(17.4) 16(15.7) 36(16.6)

父문제 子개방 2(1.7) 6(5.9) 8(3.7)

母子

일치

유형

개방형일치 94(81.7) 86(84.3) 180(82.9) 4.551 .208

문제형일치 0(0) 3(2.9) 3(1.4)

母개방 子문제 17(14.8) 10(9.8) 27(12.4)

母문제 子개방 4(3.5) 3(2.9)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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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의 

일치유형과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일치유형의 차이는 

성별에 따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3)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일치유형과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 의사소통 일치유형으로 구분하여 검

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父-子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표 12>에 보듯이 아버지의 자녀간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

른 자녀의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p=.000). 

4가지 일치유형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Duncan

을 적용한 결과 개방형일치의 경우 77.84로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

으며 문제형일치와 父개방子문제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父

개방子문제의 경우가 97.92로 문제행동이 가장 높았다.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일치유형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여 자녀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父子일치유형 평균(표준편차) N F p
Duncan

A B C

개방형일치 77.84(14.62) 168 18.522 .000 ○

父문제 子개방 82.13(14.57) 8 ○ ○

문제형일치 92.40(14.57) 5 ○ ○

父개방 子문제 97.92(16.95) 36 ○

합계 81.66(16.75)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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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母-子간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표 13>에 따르면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0).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문제형일치의 경우 평균 

101로 문제행동이 가장 높았으며 개방형일치유형은 평균 79.23으

로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 및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와의 의사소통 유형

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간의 일치유형과 청소년 자녀

의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에 대해 청소년 문제행동 전체와 가장 큰 상관을 보인 것은 

아버지의 문제형의사소통이었다.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과 가장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 변인도 아버지의 개방형의사소통이었다. 이

것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보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존의 인식과 과거 많은 연구들이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보다 어머니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개방형의사소통과 가장 부적인 상관을 

母子일치유형 평균(표준편차) N F p
Duncan

A B

개방형일치 79.23(15.86) 180 9.138 .000 ○

母문제 子개방 85.57(9.14) 7 ○ ○

母개방 子문제 94.74(17.45) 27 ○ ○

문제형일치 101.00(12.12) 3 ○

합계 81.66(16.75)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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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청소년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은 불안이며, 아버지의 문제형의

사소통과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문제행동 하위변인 역시 불안

이었다. 어머니의 개방형의사소통과 가장 부적인 상관을 나타낸 청

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하위변인은 공격이었고, 어머니의 문제형의

사소통과 가장 정적인 상관을 보인 청소년의 문제행동 하위변인도 

공격이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대화는 자녀의 문제행동 변인 중 불

안요소와 관련이 높으며, 어머니와의 대화는 공격행동과 상관이 높

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청소년의 불안행동과 관련

이 있는 것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족들을 지지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역할과 더불어 자녀들의 행동기준을 세우고 실

천하게 하는 감독자 ‧ 지지자 ․ 통제자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아버지와의 원활한 대화는 청소년

의 불안과 걱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청소년의 공격행동과 관련이 있음은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표현적이고 애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버지보다

는 좀 더 자녀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어머니와의 원활한 교감은 청

소년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를 

높일 수 있는 영향을 줄 것이며 어머니와의 정서적 교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청소년은 외부세계에 대해 과격하고 공격적인 태

도를 보일 것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문

제행동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어

머니의 의사소통 수준보다는 아버지의 의사소통 수준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연구결과 역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준

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서 父개방母문제

형보다는 父문제母개방형의 불일치 유형의 빈도가 더 높았다. 따라

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도 어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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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가깝지 못함을 보여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

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의 대

화에서 둘 다 개방형인 의사소통방식을 취할 때 청소년의 문제행

동이 가장 낮았고 부모의 의사소통이 불일치하는 집단과 문제형으

로 일치하는 집단은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결과는 자녀양육에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의 의사소통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

지와 어머니 쌍방 간의 합치된 올바른 의사소통방식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

통 일치 유형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아버지와 자녀간의 개방형일치는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일치유형이 높았고, 문제형일치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

다 더 높았다. 아버지는 개방형으로 인식하고 자녀는 문제형으로 

인식하는 父개방子문제형의 불일치유형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이 높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의사소통을 문제형으로 인식하고 자녀

는 아버지의 의사소통을 개방형으로 인식하는 父문제子개방형도 

중학생이 더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 어머니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의 일치유형은 학년에 따라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아버

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의사소

통 유형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 이는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성적 성숙과 함께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

구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힘들고, 세대차이를 느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하기 쉽다는 Barnes & Olson(1985)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학년이 높아지고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부모-자녀 간 대화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할수록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다

시 한 번 자신의 양육방법과 대화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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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 인식에 대한 서로 다른 

지각 차이는 대화를 하는 중에 서로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부모-자녀 간에 높은 단절의 벽은 청소년을 비행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의 차이검증에서 남학생은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여학생보다 약간 높은 개방형 일치유형을 보였고, 여학생

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남학생보다는 높은 개방형 일치유형을 보

였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맞벌이 가정과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면서 

부모의 역할과 영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기보다 현대사회에

서는 전통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형화된 역할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담당하는 역할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

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머니가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 

일치유형에 따라 자녀의 문제행동이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 문제형으로 일치한 경우가 자녀의 문제행동이 가장 높았으며 

개방형으로 일치한 경우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다. 아버지의 경우 

자신이 지각한 의사소통과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의사소통 일치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

버지와 자녀 간에 개방형일치로 지각한 경우가 문제행동이 가장 

낮았으며 아버지는 개방형으로 인식하고 자녀는 문제형으로 인식

한 父개방子문제형이 아버지와 자녀 모두 문제형으로 일치한 경우

보다 문제행동이 더 높았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의사소통을 문제

형이라 인식하고 있어도 부모 역시 자신의 의사소통방식에 문제점

이 있다고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자신의 잘못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대화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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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 스스로는 자녀와 열린 대화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경

우는 앞으로 개선을 기대하기가 힘드므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치명

적인 악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의사소

통방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거와는 달리 아버지의 영향과 

역할이 중요해졌으므로 이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

수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모두의 일치된 개방형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의사소통과 부모가 지각하는 

자신의 의사소통이 개방형으로 일치될 때 자녀의 문제행동이 낮아

졌다. 본 연구결과는 단순하게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관된 의사소통의 일치의 중요함과 

부모가 느끼는 의사소통방식과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에서 지각하

는 의사소통 유형의 일치를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갖는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대전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

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후

속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단위의 표집이 요구된다.

둘째,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

어졌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는 서구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측정도구이므로 보다 정확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문화와 현실에 맞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바람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실제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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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독립에의 소망 사이에서 갈등

을 느끼게 되며 점차 독립을 시도하면서 부모의 권력, 조언에 불만

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일반적으로 부모의 기대와 반대로 행동하여 

독립을 표현하려고 한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가 현실화

되지 못하면 좌절감·소외감·불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일탈적 행위를 유발하여 청소년 문제로 발전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는 서로의 감정과 태도, 

신념, 생각, 믿음 등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이해

하는 수단이다. 최근 단순한 가정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청소년 비행문제는 부모-자녀 간 서로 이해를 통한 대화에서 그 

최초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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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Parental,

Parent-Adolescent Consistency of

Communication Style and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Kim, Hyun-ju

Son, Jung-hee
(Chungnam Un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inter-parental, parent-adolescent consistency of communication

style and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The study subjects

were 217 adolescents and their 434 parents.

The important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according to the level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varied according to the inter-parental consistency of

communication style.: the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test

scores were lowest when both their father and mother had open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dolescents' deviant behaviors according

to the perceived parent-adolescent consistency of communication

style.

Key words : Deviant behaviors, Parent education,
Communication


